
1. 새벽 제단의 부흥을 위하여 

2. 국내/해외 선교지와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3. 디모데프로젝트 3,4단계를 위하여 

4. 총기사고가 있었던 텍사스 교회를 위하여 

5.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하여 

6. 2018년도 세워질 일꾼을 위하여 

7. 제직회(결산)를 위하여(오늘) 

문창선 
 

이세진  정영길 

롸저로  박종길  

권태운  양태규 
 

유성렬  함명호 

김인도  오금철 

마이클  갤빈  

리차드  데드리지 
데니 윌리암슨  
 

명희터너 
주영컬크우드 
 

명숙헨리 토루마쯔다 
 

유영숙  장신영 

주사랑  윤지우 

권수현 

김민희 

채병관   

이한뫼  정혜원 

한종세 

원로 목사 
 

은퇴 안수집사 

 

 
 

시무 안수집사 

 

 

 

 
 

 서무  
 

 
관리 
 

반주자 

 

1부 지휘자 

2,3부지휘자(음악디렉터) 

찬양 인도 

통역 

음향 

담임 목사 

수석 부목사(예루살렘/베들레헴) 

기도원/건물관리 목사 

영어부 목사 

어린이 사역 총괄 목사(빌립보/에베소) 

행정 목사(유스&영어청년) 

마더와이즈/유년부사역지원 

영아/유치 사역 지원 

심방전도사(예루살렘/베들레헴) 

협동 목사(사랑부) 

미디어 및 한어청년부 

최성은 

민철기/253-444-8853 

유   훈/253-651-9152 

안광일/253-335-9101 

프랭크 토레스/253-921-9954 

남궁곤/253-753-8310 

안재훈/253-365-1105 

최수진/615-516-0389 

남궁민희/253-753-8312 

봉숙오글/253-359-7869 

장영준/425-444-1669 

장선범/469-353-3446 

기독교 기관 선교 

‣ 미주 남침례회 SBC  

‣ 북미주 한인침례총회  KCNA 

‣ 서북미 한인침례교 협의회  

‣ 한인국내선교부 

‣ 한인해외선교부   

‣ 남침례교 직영 6대 신학교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국내/해외 선 교 지 역  

‣ 동아시아 50개 처소교회  

‣ 밀알선교단  

‣ 방송 선교지원  

‣ 노숙자 둥지 선교회  

‣ 아프리카 우물파기  

‣ 이완구 장학사역 

‣ 샤론센터 

‣ 한국선원 선교회 

‣ 소울싱어즈 

‣ 작은교회 살리기  

‣ 오병이어의 기적 M52  

‣ 독일/시리아 난민선교(JDL) 

‣ 베네수엘라(정경석)  

‣ 니카라과(전구/한미경/헤밀턴) 

‣ 도미니카 아이티(최기철/Vilcaive) 

‣ 우크라이나(박철규/김경희) 

‣ 잠비아(Emile) 

‣ 말레이시아(고인섭, 권민정)  

‣ 터키(이성숙/쟈슈아) 

‣ 슬로바키아(서일원/조정선) 

‣ 의료사역 Healing 153  

8. 크리스마스 칸타타 위하여(12/2)  

9. 전교인 성탄 캐롤링을 위하여(12/3)  

10. 성탄 뮤지컬을 위하여(12/17) 

11. 성탄 연합예배를 위하여(12/24) 

12. 작은교회 살리기(포도나무교회 - 김명신 목사/ 

     아름다운교회-팀황 목사) 위하여 

13. 이번주 지역교회 중보기도: 순복음 큰빛교회-김승희 목사 

 

주일성경공부 | Sunday Service 

장년(한어)  
Korean Adult 
장년(영어)   

AM 09:30 
 

AM 11:00 

영어청년 YAM 
한어청년 KCM 
학생부 Youth 
유년부 Children 
유치부 Preschool 
영아부  Nursery           

PM 01:00 
PM 01:30 
AM 09:30 
AM 11:00 

AM 09:20/11:00  
AM 08:00/09:20/11:00 

금요일 | Friday 

한국학교 KLS 
학생부 Youth  
영어청년부 YAM 
한어청년부 KCM 
 

PM 07;00 
PM 07;00 
PM 07:30 
PM 07:00 

새벽기도 | Early Bird Prayer 

한어/영어 KM/EM AM 06:00 

주일예배 | Worship Service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1부 한어예배 
2부 영어예배 
3부 한어(통역) 

AM 07:55 
AM 09:20 
AM 11:00 

한어청년 
영어청년 
학생부 
유년부 
유치부 
사랑부(장애부) 

KCM 
YAM 
Youth 
Children 
Preschool 
Agape Class 

AM 11:00 
AM 11:00 
AM 11:00 
AM 09:30 
AM 11:00 
AM 11:00 

수요예배 | Wednesday Service 

장년한어 
      영어 

Korean Adult 
English Adult 

PM 07:00 
PM 07:00 

유년부 
유치부 

AWANA 
AWANA 

PM 06:45 
PM 07:00 

토요일 | Saturday 

AM 07:30 한어청지기모임 

 2017년 11월 26일 창립 1975. 11.2 



1부  예배 오전 07:55 

연합 예배 오전 10:45 

  인도: 프랭크 토레스 목사 

  설교: 최 성 은 목사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All Rise) 

“나를 능하게 하신 그 리 스 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 사 함은 나를 충 성 되이 여겨 내게 직 분 을 

맡기심이니 ” (디모데전서 1:12) 

1부 예배 오전 07:55 

3부 예배 오전 11:00 

  인도: 유   훈 목사 

  설교: 최성은 목사  

“여 호 와 께  감 사 하 며  그  이 름 을  불 러  아 뢰 며  그  행 사 를  만 민  중 에  알 게  할 찌 어 다  

그 에 게  노 래 하 며  그 를  찬 양 하 며  그 의  모 든  기 사 를  말 할 찌 어 다 ” (시편 105:1-23) 

1부 / 25장 “면류관 가지고” 

3부 / TFBC 찬양팀 
 

1부 / 25번 시편 103편   

3부 / 25번 시편 103편    
 

1부 / 민정위드맨 집사 

3부 / 이종덕 집사 
 

1부 /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41장(1절)       

3부 / 하나님의 VIP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 거룩한 곳       
 

3부 / “야곱의 축복” 

 

 

 

1부/ “주는 왕의 왕” 

3부/ “예수 전능하신 왕” 
 

박영호 성도(하나님의 VIP 수료자) 
 

누가복음 10:22-35/ 마태복음 22:35-40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시리즈  

3.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1부 / 369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3부 /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 경 배 와 찬 양 

 
 

* 교      독      문 

 
 

  기 도 

 
 

  봉 헌 

 
 

  성 도 의 교 제 

 

  공 동 체 소 식 
 

  성 가 대 찬 양 
 

 

  간    증 
 

* 성  경  본  문 
 

  말 씀 선 포 
  

 

   응 답 찬 송 

 

  축 도 

[2017 추수감사 예배]    

□ 제목: “알고 감사하는가”    □ 본문: 로마서 5:8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 감사 할 것인지 알고 감사 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수 많은 감사 가운데 단 하나의 감사를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어

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가져다 주는 축복을 깊이 알고 실제 삶에서 그것을 누릴 때, 비로소 진정으로 최고의 감사를 최고의 하나님

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하여 다섯가지를 나누어 봅니다. 
  

1.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5:1)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는 죄인의 상태 입니다. 아무도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거짓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질투와 미움의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또한 좋은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많은 순간 죄를 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

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by nature), 선택적으로도 (by choice)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죄인 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습

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가장 첫 번째로 이런 모든 죄들이 사함 받게 되는 축복을 받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

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5:2) 

2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 

아래 서 있었습니다. 율법은 참 피곤 한 것입니다. 무엇을 잘해야 칭찬받고,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은

혜 아래 서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입니다. 구원이 주는 축복은 바로 죄인이었던 내가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

지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 입니다. 
  

3.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5:3) 

3절이 말하는 구원의 축복은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만 이야기 하는 것

이 아니라, 우리가 또 실수 하고, 또 넘어지는 가운데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이기는 능력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

의 축복가운데 가장 큰 현실적인 축복은 내가 더 이상 죄를 선택하지 않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

을 택한 결과로 축복이 아닌 고난이 닥쳤더라도 그것을 즐거이 받아 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라는 생각, 그 자체가 능력이 생긴 증거 입니다. 
  

4. 고난을 이기는 사랑을 주십니다. (로마서 5:5)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고난을 이길까요? 많은 자녀들의 경우에 죄와 고난의 문제를 극복한 경우들을 보면 '우리 아빠가 엄마가 이

렇게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 주는데, 내가 실망시켜서야 되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모든 성경 구절은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 짚어 쓰시고 돌아가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절은 [우리가 주 예

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2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다]

고 했습니다. 3절은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 할 수 있다]고 선언 합니다. 5절은 이런 것

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축복들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은 바로 우리가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모든 것이 부활하여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5. 죽음 후에 부활하여 영원한 곳에서 영생 합니다. (로마서 5:6) 

오늘 10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고 선포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3일째에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오늘 20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물속에 들어 가는 것은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와 옛 사람이 죽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침례식은 우리가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부활 할 것이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우리는 텍사스 서든랜드 작은 교회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총격사건을 통해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26명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머리속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희생자들의 부활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때로 그 순간에 기적을 주시지 않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거기 작은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을 주셨음을 확신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악을 허용하시는지 이해 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범인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그 작은 마을 침례 교회 교

인들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희생자들을 위한 천국환송예배에서 유가족들이 보여준 용서와 사랑의 고백은 진정으로 구

원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다섯 가지 구원의 축복을 꼭 기억하며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우리 최고이신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

시길 바랍니다. 

  

질문)1. 나는 구원이 가져오는 축복을 알고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가? 

       2. 텍사스 서든랜드침례교회 유가족이 보여준 용서와 사랑의 고백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사랑하는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전교인 케롤링을 준비하며, 
 

저는 어려서부터 성탄절을 저의 삶의 가장 즐거운 날이라 생각해 왔습니

다. 제 생일보다도, 공부를 잘해서 상을 받는 날 보다도, 용돈을 받는 날보

다도 저에게는 늘 성탄절이 가장 기대하는 최고의 날로 기억 됩니다.    
 

동네 시골 교회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성탄절 발표회 장기자랑으로 태권

도를 한 기억이 납니다. 늘 종이를 크게 오려서 거기에 마치 컴퓨터로 글

씨를 쓰듯 정확하게 [축 성탄] 혹은 [예수님 오심을 축하 드립니다] 라는 

포스터겸 글을 쓰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는 추운 겨울에 석탄 난로에 양철 도시락을 올려 놓아서 김이 모락모락 나던 시간

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때는 정말 무척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추억이 되어 버렸습니

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스쿠루즈] 가 실려 있어서 그것을 학교 종강 시간에 했던 기억도 납니다. 
 

특별히 청소년기에는 교회에 가서 성탄절 전야를 선후배들과 함께 즐기며, 연극도 하고, 찬양도 부

르고, 아이들도 돌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나 새벽에 교회 주변이나 시내를 돌면서 성탄 캐롤

링을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1970년도에는 나이가 어려도 교회가 세상을 주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탄절은 모두가 

즐거워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기독교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물론 당

시에도 산타가 상업으로 이용되었지만, 지금처럼 산타를 성탄의 주인공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하

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0년간 메시야 공연과 또한 6년간 성탄 뮤지컬을 통해 이웃을 교회에 초청했습

니다. 그리고 6년간 성탄 케롤링을 통해 우리 교회 주변 이웃을 방문하여 선물을 주고 찬양을 불렀

습니다. 10년이 넘도록 홈레스 사역을 꾸준히 해오신 교회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사역과 더불어, 또한 교회 스스로가 밖으로 나가는 사역을 함께 병행해

야 합니다. 교회에 발길 한걸음 옮기기 조차 어려운 이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84번가 주변에 

그런 이웃들이 많이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겠지만 꼭 우

리 교회 출석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1년에 한번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시라는 복음을 꼭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2011년 성탄 케롤링을 처음 시작했을때, 연세가 80이 넘으신 흑인 할머니 한분은 눈물을 흘리시면

서, 40년 만에 이런 케롤링과 성탄 선물을 처음으로 받아 보신다고 감격해 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

서 피난 온 가족들과 다섯명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데리고 케롤링을 기뻐하면서, 선물을 받던, 담장 너머 백인 아주머니도 기억이 납니다. 중국사람, 베

트남 사람들도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이 삽니다. 사실 우리 교회주변은 다민족으로 둘러싸여져 있습

니다. 
 

우리 이번 성탄 칸타타에, 그리고 성탄 뮤지컬과 연합 예배에 우리의 이웃을 초청합시다. 그리고 몸

이 불편하신 분들을 제외한 모든 교인들이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는 

찬양을 들려줍시다. 
 

세상은 변해도 진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줍시다. 우리 교회가 문을 닫으면 우리 교

회 주변 지역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안에서 

                                                  최성은 목사 드림      

 이 번 주  다 음 주  

기  도 

Prayer 

1부 민정위드맨 집사 1부 유성렬 안수집사 

3부 이종덕 집사 3부  이한뫼집사 

수요 명숙헨리 집사 수요 임숙갤빈 집사 

보육 
영아 곽은화, 선애머레이 영아 오옥희, 백옥자 

유치 영자메들링, 인수마일러스 유치 박향순, 필자파파기탄 

주차장 
Parking 

권태운, 장형식 (2부) 
 EM, Rey Dejos (3부) 

권경수, 이재찬(2부) 
EM, Weidman (3부) 

예배위원  
Usher 

안내: (1부) 박선영, 이정엽, 주지희 
        (3부) 백동선, 이재찬, 박순덕, 이순컬리섹, 철옥핏셔, 김정숙, 정수쟌슨, 염성옥 

헌금: (1부) 영분엘리엇, 주지희 
        (3부) 이재찬, 백남현, 백동선, 엄기추, 이성호, 곽경성, 이호영 

주일오찬 
봉사 

  

11/26 필라델피아 공동체 김동혁 마을, 베들레헴 공동체 정자얼프 마을 

12/03 예루살렘 공동체 박종길 마을, 빌립보 공동체 정수데호수 마을 

12/10 필라델피아 공동체 박정희 마을, 예루살렘 공동체 인숙탱 마을, KCM 

수요일 저녁 7시 

2017년 11월 

26(오늘) 

 

 

 

 

 

 

 

 

 

제직회(결산) 

 

 

 

 

 

 

 

 

 

2017년 12월 

2(토) 

3(주일) 

9(토) 

10(주일) 

16(토) 

17(주일) 

21(목) 

24(주일) 

25(월) 

27(수)-30(토) 

31(주일) 

크리스마스 칸타타 

성탄 캐롤링 

침례교육 

사무처리회/타코마지역 성탄연합예배 

헌아교육 

성탄 뮤지컬 

교직원 송년회 

성탄연합예배/침례식 

성탄/성찬 연합예배 

학생/영어 청년부 수련회 

새가족  격려모임 

찬양과기도 
 

기         도 
 

제         목 
 

성 경 본 문 
 

말 씀 선 포 

찬    양    팀 
 

명숙헨리 집사 
 

성경파노라마[시가서] “잠언” 
 

잠언 1:7 
 

최성은 목사 

 인도: 유   훈 목사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 최고의 사랑을 이웃에게!   ∎ 최고의 격려를 선교지에! 

1. 최고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드린 12월 사역 초대장과 성탄절 칸타타 전단지를 이웃들 

   에게 전하여 초대해 주시기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과 마찬가지로 초청된 VIP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2. 제직회: 11/26(오늘) 오후 3시. 2017년도 결산 모임을 갖습니다. 모든 제직들은 꼭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식사 없음) ※ 오늘 제직회 시, 2017년 현재 섬기시는 제직들에게 임명 편지가 나갑니다. 

   (신임 임명 집사 및 기타 임명 집사 편지는 추후에 발송) 
 

3. 성탄절 칸타타: 12/2(토) 오후 7시.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민족을 아우르는 

   귀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로비에 비치된 포스터, 전단지를 활용하여 이웃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칸타타 후에 리셉션 있음) ※ 봉사자들을 위한 베이비 시터가 제공됩니다. 

4. 전교인 성탄절 캐롤링: 12/3(주일) 3부 예배 후 전교인이 동참하여 교회 주변 이웃들에게 성탄 

   캐롤링과 함께 작은 선물을 나누어 드립니다. 식사는 성탄 캐롤링을 마친 후 하실 수 있지만,  

   연로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성도들께서는 예배 후 식사할 수 있습니다. 

   ※ 참가대상: 전교인(교육부, 영어권, 모든 성도) 

   ※ 성탄 캐롤링 곡: 기쁘다 구주 오셨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미리 곡 연습 바람) 

   ※ 진행(안재훈 목사): ① 예배후, 본당에 남는다 ② 방문할 지역을 나눈다  

                                 ③ 안내 및 캐롤을 배운다 ④ 분담된 지역 가정 방문 후, 점심식사를 한다 
 

5. 최고의 격려를 선교지에! : 12/10(주일)까지 준비바랍니다. (문의: 각 공동체장) 

   해외/국내 선교지에 선교사님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격려와 사랑을 성탄카드와 함께 작은 선물을 

   마을별로 전해 드리려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 마을들은 귀한 섬김 바랍니다.  
 

6. 사무처리회: 12/10(주일) 오후 1시 30분. 2017년 결산 및 2018년 예산 
 

7. 타코마기독교 연합회 성탄연합예배: 12/10(주일) 오후 6시. 본당. 우리교회 뮤지컬팀 참여 예정 
 

8. 성탄절 헌화: 강단을 장식할 포인세티아 헌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준비된 용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분 한개 당 $10) 

◈ 행정사역(Administration Ministry) ◈
 

◇ 성탄절 칸타타를 위하여 사업체 광고로 후원 하시길 원하시는 성도들께서는 김민희 지휘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데이케어 오전, 오후 파트 타임 하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박정희 집사 

◈ 교우동정(Compassion) ◈

◇ 중   보  수자깁슨, 이정재, 김언년, Frank Torres, George Guy, 문미훈, 종업페이건, 사영실          

◇ 파   병  강신재, John Hendershot 

    

    

    

    

※ 2017년 전교인 천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 

   주차장 및 배수관 공사를 위한 작정서를 작성하여 로비에 비치된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정헌금시 한그루 나무심기 봉투(녹색)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전교인 천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1,000그루/$1,200,000 (한 그루당 $1,200) 
현 작정현황: 797그루/$956,400 

현 헌금액: $923,916.02 

주일
오찬 

금  주  ※ 기념일을 맞아 주일오찬(주일오찬비용:$300) 

    으로 섬기실 분들은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 새교우   

 
 

 

 

 

 

 

 

 

번호 성명 특기사항 인도자 

249-252 Chris Arends 가족 

Amanda(1983) wife 

Trent(2003) Son 

Nathan(2005) Son 

최성은 목사 

 

253 Rose Moisio  인자킹 집사 

254 이하강 Louri(1983) Daughter 김연정 집사 

255 박종한 JBLM 군인 이아멘 형제 

256 오옥순  권정숙 성도 

257 Livy Lecompte Youth Beverley Kirkwood 

258 Annabell Pelsa YAM 임성남, 임죠앤 

259-260 김강식 부부  함명호 안수집사 


